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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쇄

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(지사장 김용구)는 지사 관리 저수지 9개소의 평균 저수율을 91%로 유지하고
있어, 올해 영농급수 공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밝혔다.

철원지사의 수혜면적 6,484ha 중 저수지의 수혜면적이 4,174ha, 양수장의 수혜면적이 1,135ha, 취입보의
수혜면적이 1,175ha에 달하며, 오는 4월 영농기 전에 시설물 정비를 완료해 농업인들에게 영농 편의를 제
공할 계획이다.

김용구 지사장은 “영농기 이전에 추진할 사항인 시설물 점검 및 용·배수로 준설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본격

적인 영농기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, 올해도 재해예방 강화를 위
해 철원지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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